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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개요: 

이 책은 다의어가 단순히 여러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 ・  의미적 

메카니즘이 작용하여 체계적인 의미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정밀하게 제시한 

것이다. 한국어 보조동사 ‘지다’는 많은 기능을 가지는 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높은 

보조동사로서 사용되고 있고, 통시적으로 보면 새로운 의미를 연달아 획득해 왔다. 

제 1 부에서는 이런 ‘지다’의 다의성을 지탱하는 메카니즘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지다’의 다의성은 스키마적 의미와 문법적 특징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논했다. 

제 2 부에서는 한국어 ‘지다’와 홋카이도 방언 ‘ ら さ る ’, 일본어 ‘ ら れ る ’를 

대조분석했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여, 의미지도를 사용하여 나타냄으로써 

각 형식이 가지는 의미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의미가 변화해 가는 경향과 형식간의 

영향관계에 대하여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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